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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동주의는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주의 측정법들은 
객관성과 생태타당도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법들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공동주
의 시도하기를 체계적으로 측정해보았다. 이를 위해 30분간의 준구조화된 놀이 상황에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가 적용되도록 하였고, 녹화된 전수 자료를 코딩하여 대표성도 확보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시도하기와 유아/어머니 요인과의 관계도 탐색하였다. 전반적으
로, 어머니는 유아보다 시도하기 비율이 높았고, 여아의 어머니들이 남아보다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를 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감 정확
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시도하기 수준도 높았다. 반면 개인적 고통을 더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시도하기 수준이 낮았다. 또한, 가리키기를 많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비언어
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였다. 종단적 검증이 남아있으나 유아의 시도하기에서의 
개인차는 어휘발달과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시도하기도 영아기 이해어휘와 관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의의 새로운 측정법과 함께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공동주의 시도하
기와 관련된 다양한 촉진 요인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 공동주의, 시도하기, 개인차, 어머니 요인, 유아 요인, 어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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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초기에 영아의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일대일의 단순한 형태가 주를 이
룬다. 발달과 더불어 영아는 점차 사람과 사물을 
통합하여 복잡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물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
기 위해 눈 마주침이나 몸짓을 사용해 타인과 주
의를 조정하는 것을 공동주의(joint attention) 또
는 함께 주의하기라고 한다(박영신, 2010, 2011; 
Mundy, Sigman, & Kasari, 1994). 예를 들면, 
타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반응하여 시
선을 따라가거나 영아가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장난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시선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다. 공동주의는 단순히 타인이 
바라보는 대상을 함께 바라보는 행동이 아니라
(Butterworth, 1991) 영아가 타인이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나타낸다
(Tomasello, 1995). 

공동주의는 다양한 행동을 통해 형성되고 표현되
는데, 6개월경 시선 따라가기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D’Entremont, Hains, & Muir, 1997; Morales, 
Mundy, & Rojas, 1998) 가리키기, 보여주기, 시
선 교환 등, 30개월까지 꾸준히 발달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포함하게 된다(Adamson, Bakeman, & 
Deckner, 2004). 또한 월령(개월수로 환원한 연령)
이 증가할수록 공동주의 빈도와 이를 지속하는 시
간도 증가하고(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어머니와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 공동주의
가 형성된 시간의 비율도 증가한다(Bakeman & 
Adamson, 1984). 또한, 시선 따라가기와 같은 단
순한 행동에서 가리키기나 보여주기와 같이 좀 더 
정교한 형태의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정
윤경, 곽금주, 2005).

특히, 공동주의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크

게 발달하며 유아들 간에 개인차가 출현하기 시작
한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정윤경, 곽금
주, 2005; Bakeman & Adamson, 1984; Mundy, 
Block, Delgado, Pomares, Hecke, & Parlade, 
2007). 유아들의 개인차는 공동주의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왔다. 
예컨대, 공동주의를 많이 하는 유아일수록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이 높고(Hecke 등, 
2007), 감정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orales, Mundy, Crowson, Neal, & Delgado, 
2005). 또한, 공동주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유아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고(Charman, Baron-Cohen, Swettenham, 
Baird, Cox, & Drew, 2001; Nelson, Adamson, 
& Bakeman, 2008),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서는 공동주의 행동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ndy, Sigman, Ungerer, & 
Sherman, 1986). 이런 결과들은 공동주의가 마음
이론의 전조 행동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Baron-Cohen, 1991). 공동주의가 사회성 및 사
회인지 발달에 기여할 가능성은 국내 연구 결과에
서도 지지되었다(김연수, 정윤경, 곽금주, 2009; 박
영신, 2011).

공동주의는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언어발달에서
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ldwin, 1995;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Mundy 
& Gomes, 1998; Tomasello & Farrar, 1986; 
Tomasello & Todd, 1983). Tomasello와 Todd 
(1983) 그리고 Carpenter 등(1998)에 따르면 생후 
1~2년 사이에 측정된 공동주의 지속시간의 개인
차는 유아의 이해와 표현어휘와 관련을 보인다. 
즉, 공동주의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아동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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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력도 더 크게 발달한다. 공동주의를 시도하기
(initiation of joint attention, RJA)와 반응하기
responding to joint attention, RJA)로 나누어 개
념화하고 측정하였던 Mundy 등(2007)의 연구에서
도 부모의 공동주의 시도에 잘 반응하는 영아(9~12
개월)일수록 그리고 스스로 공동주의를 잘 시도하
는 유아(15~18개월)일수록 24개월 무렵 이해할 수 
있는 어휘량이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유아들에서도 이와 같은 연관성이 보고
되었다. 박영신, 박난희와 김효정(2009)은 Mundy 
등(2003)이 개발한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ESCS)를 
이용해 12개월, 15개월, 18개월에 공동주의 반응하
기와 시도하기를 각각 측정하고, 이 시기 어휘 발
달을 M-BCDI-K(배소영, 곽금주, 2006, 2011)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12개월의 반응하기와 12개월
의 수용어휘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15개월
과 18개월에는 시도하기가 각 시기의 수용어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영유아 시기에 공동주의 발달에서의 개인
차는 사회성 및 사회인지 발달과 더불어 언어발달
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유아들
의 공동주의 발달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먼저 내적 요인으로 영유아의 기질이 공동주의 
경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Vaughan 등, 
2003). Vaughan 등(2003)은 ESCS를 이용해 9
개월과 12개월의 공동주의를 반응하기와 시도하
기로 나누어 측정하고 영아 행동 질문지(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를 통해 영아의 기
질을 측정하였다. 비록 반응하기는 기질과의 상관
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도하기는 기질 차원 중 ‘미
소와 웃음’과 관련을 보였다. 즉, 다른 사람에게 미

소와 웃음을 더 많이 보이는 영아일수록 시도하기
를 더 많이 보였다. 한국 유아들도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기질을 보이는 경우 공동주의를 더 잘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유아의 반응역이나 반응강
도, 주의 분산도나 지구성도 공동주의 경향성과 관
련을 보였다(박영신, 2011). 

애착 유형 또한 공동주의와 연관성을 보였다. 
기질에서처럼 공동주의 중 반응하기는 애착과 관
련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도하기는 애착 유형 중 
혼란 애착과 상관을 보여, 혼란 애착 유아들은 다
른 애착 유형의 유아들과 비교하였을 때 시도하기
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ussen, Mundy, 
Willoughby, & Scott, 2002).

Goldsmith와 Rogoff(1997)는 정서적으로 불안
정한 어머니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공동주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
는 자녀와 공동주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가리키기, 보여주
기, 물체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제시하기 행동을 통
해 아동의 공동주의를 적절히 도와주는 발판화
(scaffolding)를 잘 제공할수록 유아가 공동주의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stedt & Raver, 
2002; Vaughan 등, 2003). 어머니와 영아의 가리
키기도 관련을 보였는데, 어머니가 가리키기를 많
이 할수록 영아 또한 가리키는 행동을 많이 사용하
였다고 한다(정윤경 & 곽금주, 2005). Mundy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의 관련
성도 보고하였는데, 흥미롭게도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유아들이 12개월과 15개월 때, 공동주의
에 더 잘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공동주의 발달에서
의 개인차는 기질적 요인과 더불어 적절한 애착 형
성 여부,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감 및 발판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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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달라진 공동주의에서의 개인차는 이후 영유
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 등에 다시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동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되
어왔을까? 영유아의 공동주의를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쓰고 있다. 첫 
번째는 Bakeman과 Adamson(1984)이 고안한 방
법으로 비구조화된 자유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촬영하고 이후 분석을 통해 
공동주의를 평가한다. 이들은 하위 범주로 무관
여, 방관, 사람집중, 대상집중, 지지적 공동주의
(supported joint attention)와 협응적 공동주의
(coordinated joint attention)로 나누어 상호작용
을 분석, 코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중 타인과 같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협응적 공동주의가 진정
한 공동주의라 본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연구자의 
직접 개입 없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장면의 일면
을 추출하여 공동주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생태 타당도가 높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들에서 일관된 지표를 추출하여 개인 간의 
차이로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코딩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큰 것을 
감안하여 촬영한 자료에서 5~6분 정도의 분량을 
표집하여 코딩하고 이를 개인의 대표 자료로 사용
한다. 이로 인해 추출된 개인 자료의 대표성과 객
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Mundy와 동료들이 
개발한 구조화된 측정 도구가 초기 사회적 의사소
통 척도(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ESCS)이다(Mundy 등, 2003). 이 척도는 공동주의 
행동 관찰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실험

실 등의 통제된 공간에서 측정을 진행한다. 특히, 
어머니가 아니라 실험자가 미리 정해진 물체나 장
난감 등(예, 태엽 인형, 모자, 공, 책 등처럼 상호
작용을 유도하는 자극들)을 각각 제시하고, 아동이 
공동주의를 먼저 시도하는지(IJA), 실험자의 공동주
의 시도에 반응하는지(RJA)를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면 유아 간 개인차 비교를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실험실과 같은 낯선 상황에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분석하므로 유아
의 행동이 위축되어 있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평
소의 행동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
점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박영신(2010)의 연구를 보면 공동주의 측정법에 
따라 아동의 공동주의가 다르게 관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한국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의 공동주의와 ESCS를 이용해 구조화된 
상황에서 실험자와의 공동주의를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그 결과, ESCS를 통해 측정한 공동주의에서
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어머니와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공동주의 
빈도가 더 낮고 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아동의 공
동주의만을 측정하는 ESCS만 사용하였을 경우 일
상에서 아동이 보이고 경험하는 공동주의 관련 양
상을 놓쳤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한국문화 가정
의 어머니들 보다 아동의 공동주의를 지원하는 가
리키기나 보여주기와 같은 발판화 행동을 덜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박영
신(2010, 2011)은 표준화된 ESCS와 자유 놀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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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의 절차를 각각 측정하여 보완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
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두 접근법을 결합한 
연구 방법으로 공동주의를 측정해보고자 시도하였
다. ESCS에서 개념화한 시도하기의 하위 유형들을 
최대한 동일하게 구조화된 조건에서 관찰할 수 있
도록 하되, 아이는 어머니와 편안한 환경에서 놀이
의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이를 30분간 촬
영한다. 그리고 30분 전체의 자료를 코딩하여 아동
과 어머니의 공동주의 시도하기 속성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에 사
용되는 물체들을 ESCS의 기준에 따라 미리 준비
하고 어머니에게 먼저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놀잇
감으로 최소 한 번씩은 놀아주시기를 사전에 부탁
드리고 촬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준구조화된 상황에서의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공동주의 시도하기와 
더불어 어머니의 시도하기 개인차도 함께 측정하
여 유아와 어머니의 공동주의 양상과 그 관계를 
살펴보고, 개인차와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요인과 양육자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한, 이러한 관계들이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어휘 발
달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도 탐색해보고자 하
였다. 

Loy, Masur와 Olson(2018)에서도 유사한 접근
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두 접근
법의 접목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종단
연구 진행 과정에서 촬영된 6분 길이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13~17개월 영아의 상호작용에
서 공동주의 코딩에 ESCS의 기준을 응용해 본 경
우였다. 특히, 이들은 전체 영상을 분석하기 보다
는 사건 표집(event sampling)기법으로 부분 코딩

을 하였고, 촬영장소도 실험실의 정해진 공간이었
으며 ESCS에서 사용되는 기준 장난감이나 물체들
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조작을 유도
하는 장난감들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두 접근법의 결합을 시
도하였던 본 연구와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양육자
의 공동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
도 탐색해보기 위해 추가로 어머니의 정서적, 인
지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반응지수
(Interpersonal Reactive Index, IRI, 설선혜, 이
민우, 김학진, 2014; Davis, 1983)를 실시하였
고, 타인의 감정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
는지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추출하는 공감 정확도
(empathic accuracy, Zaki, Bolger, & Ochsner, 
2008)도 측정하였다. 나아가 양육자가 얼마나 효율
적으로 사회적, 비언어적 맥락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입력 자극의 질
(input quality)의 개인차도 측정하였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준구조화된 어머
니와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 ESCS를 활용하여 측
정한 유아와 어머니의 공동주의 시도하기를 함께 
검토하여 이 둘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어휘발달에서 유아들의 
개인차가 유아 및 어머니의 공동주의 시도하기의 
개인차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마
지막으로, 유아와 양육자의 요인들이 이러한 공동
주의 시도하기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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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행동 기술

낮은 수준
눈 마주치기  물체 만지며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동작
시선 교환  태엽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을 본 후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동작

높은 수준
가리키기  검지 손가락으로 물체를 가리키는 행동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검지 손가락으로 물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동작
보여주기  눈을 마주치며 물체를 상대방의 얼굴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표 1.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에서 공동주의 시도하기에 속하는 행동 범주와 기술 및 수준 분류 (Mundy et al., 

2003)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14개월에서 20
개월 유아와 어머니 총 67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연구 참여 후 언어발달 지연을 보인 
유아 1명과 최종적으로 동의를 철회한 어머니와 유
아 1쌍을 제외한 남아 38명, 여아 27명(총 65명, 
M = 17.28개월, SD = 1.7개월)과 어머니 총 65쌍
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연구에는 참여하였으나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
위를 묻는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던 어머니 
8명을 제외하여 어머니 57명의 교육 년 수와 가정
의 연 소득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어머
니의 교육 년 수의 범위는 12년에서 20년이었다. 
평균은 15.81년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72년이었
다. 가정의 연 소득은 2,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범위에 해
당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 참여는 어머니의 서면동의와 유아의 동참 여
부를 구두로 확인한 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ESCS)
유아와 어머니의 공동주의는 Mundy 등이 개발

한 ESCS(Mundy et al., 2003)의 척도에 따라 평
가하였다. 이 평가 도구는 8개월에서 30개월 사이 
영유아들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공동주의, 행동적 요청과 사회적 상호작용
으로 구분한다. 그중 공동주의로 분류된 행동은 시
도하기와 반응하기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
도하기를 코딩하였다. 시도하기에 해당하는 행동은 
눈 마주치기, 시선 교환, 가리키기, 눈 마주치며 가
리키기, 보여주기로 이는 능동성을 고려하여 다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나뉜다(표 1 참조). 단
순히 시선만을 이용하는 눈 마주치기와 시선 교환
과는 달리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와 보여주기는 상
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며 가리
키기는 유아가 검지를 곧게 펴 물체를 정확히 가리
킬 수 있어야 하므로 좀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이라 
고려된다.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척도(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dex, K M-B CDI) 

영아의 어휘는 한국판 M-B CDI(배소영, 곽금주, 
2011)로 측정하였다. 이 검사지는 부모보고식 설문



준구조화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공동주의 시도하기: 

개인차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 33, No. 2, June 2020 ⎸151

지로 8개월에서 17개월 영아용은 이해어휘, 표현어
휘, 제스처와 놀이를 측정하며, 18개월에서 36개월 
유아용은 표현어휘와 문법을 평가한다. 영아용 평
가지는 18개 범주의 284개의 어휘가 제시되고, 유
아용 평가지는 24개 범주의 641개 어휘가 제시된
다. 범주에는 소리, 탈 것, 장난감 및 문구류, 동
물, 옷, 가구 및 방 안, 음식, 신체 부위, 가정용품, 
외부사물, 일상생활, 장소, 양/정도, 사람, 의문사, 
동사, 형용사, 끝맺는 말, 조사, 연결하는 말, 위치, 
시간, 대명사, 돕는 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개월에서 17개월의 영아는 영아용 평가지를 사
용하였고 18개월에서 20개월 유아는 유아용으로 
어휘를 평가하였다. 결과분석에는 확인된 어휘의 
총 개수를 합산한 원점수와 성차 및 월령을 고려해 
원점수를 백분위로 나눈 점수인 퍼센타일을 사용하
였다. 

연구절차 및 측정 방식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가정이나 대
학교 내 실험실의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
되었다. 이 상호작용은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
든 과정은 추후 분석을 위해 두 대의 카메라로 녹
화되었다. 촬영 전에 미리 준비한 공, 빗, 모자, 장
난감 열쇠 묶음, 태엽 장난감 2개, 풍선 2개, 글자
가 없는 그림책 2권, 바퀴가 달린 장난감(기차, 비
행기, 사다리차, 자동차), 과일 장난감(딸기, 바나
나, 수박, 토마토), 동물 인형(곰, 공룡, 오리, 코끼
리, 하마, 호랑이)을 제공하였고, 어머니에게 각 물
체를 최소 한 번씩 놀이에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 태엽 장난감은 유아의 주의 끌기 시도에 대한 
반응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포함된 장난감
으로 모든 참가 아동에게 동일한 반응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모든 어머니가 빠뜨림 없이 사용하도
록 하였다. 준비된 물품들은 모두 ESCS에서 공동
주의 측정에 사용되는 물건들로 모든 어머니-자녀 
쌍에게 같은 물건의 세트를 제공하였다. 물체들의 
선정은 참여한 연령대 유아들에게 친숙하며 비교적 
성별의 영향이 적은 것들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전체적인 실험 절차에 대해서 어
머니에게 설명한 뒤, 어머니가 동의서와 사회경제
적 지위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아이가 카
메라 설치와 낯선 실험자에게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면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녹화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촬영을 마치고 나면 어머니는 공감 정
확도를 측정하는 과제에 참여하였고, 대인관계 반
응지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현재 어휘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K M-B CDI를 작
성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공동주의 시도하기
공동주의 분석에는 ELAN(Version 5.2, 20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LAN은 영상을 장면 단위
로 보며 주석을 달아 분석하는 도구이다. 유아-어
머니 쌍의 상호작용이 담긴 30분짜리 영상 전체를 
ESCS 평가 방법에 준거하여 시도하기에 해당하는 
눈 마주치기, 시선 교환, 가리키기, 눈 마주치며 가
리키기, 보여주기 행동으로 코딩하고 각 행동의 빈
도를 추출하였다. 분석 기준과 절차를 숙지한 관찰
자 두 명이 영상 자료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관
찰자 간 신뢰도는 두 관찰자가 10명의 자료 전체
를 완전히 이중 코딩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 관찰자는 첫 번째 관찰자가 분석한 영상 중 
대략 15%(n = 10)를 이중 코딩하였다. Cohen의 
Kappa를 사용한 결과 두 관찰자 간 일치도는 0.76
이었다. Cohen의 Kappa는 우연에 의한 일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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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함으로써 단순 일치도보다 낮은 값을 제공한
다. 통상적으로 일치도가 0.61에서 0.80 사이에 해
당하면 일치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andis 
& Koch, 1977) 본 연구의 관찰자 간 신뢰도는 높
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감 정확도(empathic accuracy)
어머니의 공감 정확도는 Zaki 등(2008)이 사용하

였던 실험적 절차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성
인 남녀(n = 12, 평균연령 = 22.7세)가 자신이 경
험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영
상을 사전에 촬영하고, 이후 각 사건에서의 자신의 
감정변화를 9점 척도(1점 = 매우 부정적, 9점 = 매
우 긍정적)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영상 20편을 어머니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상
을 관찰하는 동안 영상 속 인물의 정서 변화를 9점 
척도(1점 = 매우 부정적, 9점 = 매우 긍정적)로 평
가하게 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평정 점수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의 정서 변화를 평가한 평정 점수 
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차이의 절댓값을 산출하
였다. 그리고 각각의 값에 –1을 곱하는 방식으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 변화를 
민감하게 탐지하여 평정에서의 차이가 적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어머니는 
타인에 대한 공감 정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대인관계 반응지수는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관점 취하기, 상상력, 공감적 
염려, 개인적 고통 등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해서 
각각 7개 항목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

고식 설문지이다. 하위척도 중 공감적 염려와 개
인적 고통은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관점 취하기와 상상력은 인지적 공감 능력으로 본
다. 본 연구에서는 설선혜, 이민우와 김학진(2014)
이 Davis(1983)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입력 자극의 질(input quality)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입력 자극의 질은 

인간 시뮬레이션 패러다임(Human Simulation 
Paradigm, Gillette 등, 1999)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Gillette 등(1999)이 사용한 규준에 근거하여,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영상으로부터 표적단어
(참조대상이 명확한 구상명사로 제한함)가 발화되기 
30초 전부터 발화되고 10초 후까지의 40초짜리 음 
소거된 영상들(한 어머니 당 10개씩)을 성인 참가
자들에게 제시하고, 삐 소리가 삽입된 지점(표적단
어 발화 시점)에 어머니가 발화했을 것으로 생각되
는 단어를 추측하게 하였다. 제시된 단어는 어머니
마다 총 15개로 이 중 표적단어는 모두 명사로 10
개였고, 나머지 5개는 채움단어로 형용사와 동사였
다. 이 중 10개의 표적단어에 대한 정확도를 비율
로 산정하였다. 성인 참가자들은 모두 중앙대학교
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300명이었으며, 교내 게시판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이때, 성인 참가자들의 정
답률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제공하는 입력 자극의 
질이 높다고 보는데, 발화된 단어의 의미가 비언어
적, 사회적 맥락만으로도 잘 전달되게 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Cartmill 등, 2013).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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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눈 마주치기 시선 교환 가리키기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보여주기

유아 9.06 (8.53) 0.46 (0.95) 7.51 (7.41) 0.77 (1.25) 4.37 (4.89)
어머니 20.69 (9.08) 1.92 (1.87) 18.51 (13.11) 9.63 (6.93) 12.38 (5.96)

표 2. 시도하기에 속하는 행동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아
    어머니 눈 마주치기 시선 교환 가리키기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보여주기

눈 마주치기 .03 -.05 -0.19 -.30* -0.14
시선 교환 -.08 .31* 0.20 0.08 0.14
가리키기 -.13 -0.15 0.13 0.02 0.02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03 .05 0.07 -0.14 -0.11
보여주기 -.11 -.01 -0.22 -0.15 -0.02

  p < .05,     p < .01.

표 3. 어머니와 유아의 시도하기 행동 간 상관 분석 결과(n=65)

유아와 어머니의 시도하기

시도하기에 속하는 각 행동의 빈도에 대한 평균
과 표준편차를 유아와 어머니에 따라 표 2에 제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모든 시도하기 행동
들을 유아보다 많이 보였다. 행동 중에서는 어머니
와 유아 모두 눈 마주치기를 가장 많이 하였고 시
선 교환을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주로 보인 행동 유형은 눈 마주치기, 가리키기와 
보여주기의 순서였고, 어머니도 이와 유사한 순서
를 보였다.

어머니와 유아의 시도하기 상관 분석

어머니와 유아의 시도하기 행동 빈도 사이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전반적으로 유아의 시선 교환과 어머니의 
시선 교환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4) = 
.309, p = .012). 즉, 시선 교환을 많이 하는 유아
들의 어머니 또한 시선 교환을 많이 하였다. 유아
의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와 어머니의 눈 마주치기 
간에는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r(64) =-.295, p = 
.017). 이는 눈 마주치며 가리키는 행동을 많이 하
는 유아일수록 어머니가 눈 마주치기를 적게 한 
것으로 아마 어머니는 유아가 가리키는 대상을 응
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 상관이 관찰된 것으
로 보인다. 유아의 눈 마주치기, 가리키기, 보여주
기는 어머니의 공동주의와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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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 빈도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t p

남아(n=38) 여아(n=27)

유아

눈 마주치기 9.24(9.65) 8.81(6.81) 0.20 0.85
시선 교환 0.47(0.98) 0.44(0.93) 0.12 0.90
가리키기 7.82(8.29) 7.07(6.08) 0.40 0.69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0.74(1.25) 0.81(1.27) -0.25 0.81
보여주기 4.55(5.71) 4.11(3.53) 0.36 0.72

어머니

눈 마주치기 21.61(10.67) 19.41(6.16) 0.96 0.34
시선 교환 1.89(1.67) 1.96(2.16) -0.14 0.89
가리키기 18.79(14.09) 18.11(11.84) 0.20 0.84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8.03(5.89) 11.89(7.74) -2.28 0.03

보여주기 11.50(4.84) 13.63(7.16) -1.43 0.16

표 4.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의 시도하기 행동 비교

유아의 성별에 따른 시도하기 차이 비교

유아의 시도하기 빈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보다 여아의 어머니들이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빈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4 참조). 즉, 여아의 어머니들이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다른 상호작용 양상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시도하기 간 상관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어머니 57명의 교육 년 수와 가정의 연 소득을 분
석하였다. 어머니 교육 년 수는 평균 15.81년 (12

년~20년; 표준편차 1.72), 가정의 연 소득 범위는 
2,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에 해당되었다. 

어머니의 교육 년 수와 가정의 연 소득과 시도하
기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다. 가정의 연 소득은 유아
와 어머니의 시도하기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은 데 반해 어머니의 교육 년 수는 유아의 시
도하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유아
의 가리키기(r(56) = .301 p = .023)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
불어 유아의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또한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r(56) = .329, p = .012). 어머
니의 교육 년 수와 유아의 시도하기 전체 빈도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r(56) = .314, p = .017). 즉, 
교육 년 수가 높은 어머니의 유아들이 전체적으로 
시도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 년 수와 어머니의 시도하기는 아무
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준구조화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공동주의 시도하기: 

개인차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 33, No. 2, June 2020 ⎸155

이해어휘a
원점수

이해어휘a
퍼센타일

표현어휘
원점수

표현어휘
퍼센타일

눈 마주치기
유아 -.03 -.03 .30* .14

어머니 .07 .05 -.11 -.07

시선교환
유아 .14 .23 .08 .30*

어머니 -.10 -.07 .06 .02

가리키기
유아 .33 .33 .09 -.05

어머니 .24 .37* -.00 -.01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유아 .06 .07 -.01 .02

어머니 .28 .20 .10 .01

보여주기
유아 .07 .18 0.01 .17

어머니 -.14 -.11 .02 -.02
주. a = 33명의 14~17개월 유아 자료만 포함. 
p < .05,   p < .01.

표 5. 유아와 어머니의 시도하기와 어휘발달의 상관관계

시도하기와 어휘 발달

K M-B CDI로 평가한 이해 및 표현어휘의 원점
수와 퍼센타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 척도는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나뉘어 실시하였
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14개월에서 17개
월에 해당하는 33명은 영아용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고, 18개월에서 20개월에 해당이 되는 32명의 
어휘는 유아용을 사용하였다. 유아용에는 이해어휘 
측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유아용은 연구
자의 오류와 평가지 미회수로 인해 2명의 어휘 점
수가 제외되어 총 30명의 어휘 점수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영아용 평가지를 사용한 유아들의 이해어휘 원점
수 범위는 총 284개 단어 가운데 44에서 283이었
고(M = 148.39, SD = 58.98), 표현어휘 원점수 범
위는 총 279단어 가운데 0에서 128이었다(M = 

27.42, SD = 29.29). 유아용 평가지를 사용한 유
아들의 표현어휘 원점수 범위는 총 641개 단어 가
운데 5에서 257이었다(M = 60.83, SD = 68.04). 
유아들의 어휘 점수의 개인차 범위는 최소 0개에서 
최대 283개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어
휘보다 이해어휘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원점수 모두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이해
어휘와 표현어휘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와 어머니의 시도하기와 어휘발달이 관련성
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하기와 어휘 두 변
인 사이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먼
저 유아의 시도하기 경우 눈 마주치기와 표현어휘 
원점수(r(62) = .30, p = .017), 시선 교환과 표현
어휘 퍼센타일 점수(r(62) = .298, p = .018)가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유아가 눈 마주치기를 자주 
시도할수록 그리고 시선 교환을 시도할수록 표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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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공감
정확도 점수

유아

눈 마주치기 .01
시선 교환 .13
가리키기 .34**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19
보여주기 .04
낮은 수준 .03
높은 수준 .32*

전체 빈도 .26*

어머니

눈 마주치기 -.08
시선 교환 .34*

가리키기 -.15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21

보여주기 -.00
낮은 수준 -.01
높은 수준 -.02
전체 빈도 -.03

  p < .05,     p < .01.

표 6. 시도하기와 공감 정확도의 상관관계(n = 57)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시도하기에서는 가리키기가 유아의 

이해어휘 퍼센타일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2) = .367, p = .036). 즉, 가리키기를 많이 하
는 어머니의 유아가 이해어휘 퍼센타일이 높았다.

이를 시도하기의 수준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낮
은 수준 시도하기가 높은 수준의 시도하기에 비해 
표현어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어머니의 시도하기는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
보다 자녀의 이해어휘와 더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어휘의 자료는 영
아용 척도에서만 측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상대적으
로 월령이 낮은 14~17개월 무렵의 참가자들에게서 
관찰된 패턴이었다.

시도하기와 어머니 요인

추가로 측정한 어머니 관련 요인들과 시도하기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 분석을 하였다. 먼저, 
유아의 시도하기 중 가리키기와 어머니의 공감 정
확도 점수 사이에 정적 상관(r(56) = .339, p = 
.01)을 보였고, 유아의 높은 수준의 시도하기
(r(56) = .322, p = .015)와 전체 시도하기(r(56) = 
-.264, p = .047)도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정서 변화를 파악하는 정
도가 더 정확할수록 유아는 가리키기, 높은 수준의 
시도하기를 대체로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시선 교환과 공감 정확도도 정적 상관
(r(56) = .335, p = .011)을 보여, 공감 정확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와 시선 교환을 더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어머니의 대인관계 반응지수(Cronbach α = 
0.58)와 시도하기의 상관 분석 결과, 하위영역인 

개인적 고통이 유아의 시도하기와 부적 상관을 보
였으나 어머니의 시도하기와는 어떠한 상관도 나타
나지 않았다. 유아의 눈 마주치기는 개인적 고통과
(r(56) = -.323, p = .014)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유아의 시선 교환 또한 개인적 고통과(r(56) 
= -.404, p = .002)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낮은 수준의 시도하기도 개인적 고통과 부적 상관
을(r(56) = -.369, p = .005)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반응지수 하위척도 중 개인적 고통의 점
수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인 유아가 시도하기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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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언어적, 사회적 
입력 자극의 질은 유아의 시도하기와는 상관을 보
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가리키기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6) = .418, p = .003). 즉, 유아
의 시도하기는 어머니의 입력 자극의 질과 관련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리키기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
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입력 자극의 질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시도하기 빈도
도 입력 자극의 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46) = 
.293, p = .046). 이는 높은 수준의 시도하기를 많
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입력 자극의 질이 높음을 시
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14~20개월 무렵의 유아와 어
머니 65쌍의 자유 놀이 상호작용에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놀이 물체들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친숙한 어머니와 친숙한 환
경에서의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공동주의 측정
이 객관적이고 표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
운 연구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의 자유 놀
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코딩이 전체 자료의 극히 
일부에만(예, 30분 촬영 영상에서 5분 분량만 표
집, Loy, Masur, & Olson, 2018) 이루어졌던 것
과 달리 30분 길이 전체 상호작용 분량을 모두 코
딩하는 시도를 하였고, 유아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공동주의 시도하기도 ESCS와 같은 기준으로 코딩
하여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유아와 어머니의 시도하기 개인차가 
유아 및 양육자 관련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
는지 함께 탐색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공동주의 시도하기의 패턴을 보
면, 놀이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유아보
다 매우 높은 비율로 시도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눈 마주치기, 가리키기, 보여주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흥미롭게도 유아도 어머니와 같
은 행동들을 주로 시도하기에 사용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시선 교환이나 눈 마주치
며 가리키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유아의 시도하기와 어머니의 시도하기는 대체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는데, 같은 반응을 
촉진하는 시선 교환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유아 간
에 정적 상관이 관찰되어 어머니나 유아의 시선 교
환 시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행동을 촉발할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는 어머니의 
눈 마주치기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유 놀
이 상황에서 ESCS를 적용하여 유아와 그 어머니
의 공동주의를 연구한 선행연구(Loy, Masur, & 
Olson, 2018)에서 유아가 시도하기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시도하기 빈도가 줄어들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두 명의 상호작용에서 한 명의 공동주의 
시도하기는 대개 다른 한 명의 반응하기를 유도하
게 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패턴은 자연스
러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하기까지 
분석하지는 못하였기에 시도하기-반응하기에서 어
머니와 유아의 공동주의 협응 가능성을 직접 탐색
하지는 못하였다. 어머니와 유아의 공동주의 반응
하기는 현재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시도하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어머니의 시도하기에 대해 유아가 반응하
여 3초 이상의 시간에 주의를 공유하면 이를 ‘공동
주의 에피소드’라고 보고 이를 측정하여 살펴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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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도 있었다(Adamson, Bakeman, & Deckner, 
2004). 추후 연구에서는 반응하기와 더불어 공동주
의 에피소드도 측정하여 공동주의 참가자가 충분히 
주의를 공유하는 에피소드들의 빈도가 시도하기나 
반응하기와 더불어 공동주의 양상의 개인차를 다
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는지도 탐색해 볼 계획
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다른 측면에서 어머
니의 인구학적 특성들이 공동주의 시도하기와 관련
을 보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가리키기와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 그리고 시도하기 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 년 수와 유아의 시
도하기 사이에 관련을 보이지 않은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이다(박영신 등, 2009; Loy et al., 
2018). 게다가 Mundy 등(2007)의 연구에서 관찰
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시도하기가 아닌 반응하기가 어머니 교육수준과 관
련을 보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
아의 반응하기가 높았다. 이는 공동주의에서도 시
도하기는 반응하기와 어머니의 특성에 다르게 영향
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 차이는 연구 간 방법 차이
에 기인한 것이었을 여지도 있다. ESCS로 유아의 
공동주의를 측정한 연구들은 실험자와의 상호작용
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적었을 수 있고, 
Bakeman과 Adamson(1984)의 자유 놀이 평가 방
법은 공동주의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관련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에서 눈 마주치기, 시선 교환, 보여주기는 교육 년 
수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시도하기 행동 중에
서도 가리키기에서 상관이 관찰되었는데, 가리키기
와 같이 능동적으로 지칭 또는 명명 행동을 유발하

는 행동은 평소 어머니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적극
적으로 발판화를 제공하였는가(Hustedt & Raver, 
2002; Vaughan 등, 2003)에서의 차이에 의해 개
인차가 생기도록 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에
게 발판화를 잘 제공하는 속성이 교육수준과 관련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박영신, 2010, 참조).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리키기와 
유아의 가리키기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64) = 
.129, p = .305). 이는 어머니가 가리키기를 많이 
할수록 영아 또한 가리키는 행동을 많이 사용하였
다고 한 정윤경과 곽금주(2005)와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도 코딩과 측정 방식에 
기인하였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정윤경과 곽금주
(2005)에서는 가리키기 행동을 누가 먼저 시도하였
는지나 모방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였
던 데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ESCS의 시도하기 정
의에 따라 유아가 시작한 경우와 어머니가 시작한 
경우만 포함하여 코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의 
가리키기는 유아와 어머니 모두 시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서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적이 없었
으나(Loy, Masur, & Olson, 2018) 유아의 성별이 
어머니의 공동주의 시도하기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
을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특히, 남아의 어머니들에 
비하여 여아의 어머니들이 자녀와 눈 마주치며 가
리키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남아와 여아의 반응하기
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는지는 추후 반응하기
의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
다. 또 하나 가능성은 특정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예, 12개월, 15개월,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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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아동
들이 포함되었기에 이러한 성차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연령의 범위에 비해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성별에 따른 어머니
의 시도하기 차이는 추후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았던 
양육자의 요인으로 공감 정확도와 대인관계 지수를 
통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의 관련성도 검토해 보
았다. 그 결과, 타인의 감정변화를 민감하게 탐지
해내는 공감 정확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인 
유아의 시도하기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유아의 가리키기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타인의 감정변화에 민감한 어머니는 자녀
의 감정변화에도 좀 더 민감하게 잘 반응할 가능성
이 있어 이러한 정서적 지지가 유아의 시도하기를 
촉진하고 유능감을 길러주는 토대가 되고 있을 가
능성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결과였다.

대인관계 반응지수로 측정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
적 공감 능력은 전반적으로는 유아나 어머니의 시
도하기와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척도인 개인적 고통은 관련성을 보였는데, 어머니
가 개인적 고통에 민감할수록 자녀인 유아의 시도
하기는 눈 마주치기와 시선 교환과 같은 낮은 수준
에서는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었다. Davis(1983)에 
의하면 개인적 고통 점수는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이나 자존감과 부적인 관련이 있어 개
인적 고통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기능과 
자존감이 낮게 나타나며, 개인적 고통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
고, 보상을 덜 느끼는 어머니들은 유아들과의 상호
작용에서도 반응성이 더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어

머니의 자녀는 시도하기를 통해 어머니와 주의를 
나누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
에 시도하기를 덜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추후 반응적 공동주의 연구의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시도하기 중 가리키기는 어머니가 자녀
에게 제공하는 비언어적 입력 자극의 질과 상관을 
보였다. 비언어적 입력 자극의 질은 언어적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특정 단어의 의미에 
대한 단서를 사회적, 비언어적으로 얼마나 잘 전달
하는가를 나타낸다. 가리키기는 단어 의미 전달에
서 매우 효율적인 비언어적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실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이를 잘 활용할수록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입력 자극의 질이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입력 자극의 질은 어머니의 교
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초월하여 아동의 
이후 어휘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Cartmill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입력 자극
의 질의 어머니 간 차이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는 
밝힌 연구가 없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공동주의 시도하기에서의 개인차가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한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공동주
의 시도하기와 어휘발달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이전 결과들과 유사하게 유아와 어머니의 시도하기
는 어휘발달과 관련을 보였다. 특히, 유아가 눈 마
주치기와 낮은 수준의 시도하기를 많이 할수록 표
현어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선 교환에서
의 개인차도 표현어휘 퍼센타일과 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높은 수준의 시도하기는 이해어휘 퍼센타
일과도 관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이해어
휘와 시도하기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Mu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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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Tomasello와 Todd(1983) 그리고 
Carpenter 등(1998)은 표현어휘의 개인차도 공동
주의 지속시간의 개인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ESCS를 사용하여 
시도하기를 세분화하여 측정한 경우에 표현어휘와
의 관련성은 아직 많이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러
한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이 
제한된 연령 범위 내에서 개인차를 측정하고 검토
하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 범위
가 14~20개월까지 보다 광범위하였기에 표현어휘
의 개인차 분포가 더 넓게 확보되어 관찰될 수 있
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시도하기는 가리키기가 14~17개월 유
아 자녀의 이해어휘 퍼센타일과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리키기가 입력 자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요소일 가능성도 관찰되었기
에 어머니의 가리키기는 입력 자극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자녀의 이해어휘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 참여하
였던 18~20개월 유아들은 측정 도구의 한계로 이
해어휘를 측정하지 못하여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
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동주의 시도하기가 이후의 
어휘발달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도 종단적으로 살
펴볼 계획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방법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
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면서 생태 타당도를 확보
하는데 비교적 성공하였고, 수집된 전수 자료를 모
두 코딩하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여러 한계
점도 지닌다. 먼저 월령을 통제해 같은 개월 수의 
공동주의를 비교하였던 선행 연구들(박영신 외, 
2009; Mundy 외, 2007)과는 달리 월령이 혼재하
여 개월 수에 따른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14개월

에서 17개월 집단과 18개월에서 20개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도하기 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와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 월령에 따른 유아의 공동
주의 빈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CS로 측정한 공동주의뿐만 아니라 유아
와 어머니가 같은 대상에 3초 이상 주의를 기울였
는지를 측정하는 공동주의 에피소드와 같은 보다 
다양한 측정법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공동주의를 측
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Loy 등(2018)의 연구에 의
하면 공동주의 에피소드는 어머니보다는 유아의 시
도하기와 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유아가 시도하기를 하였을 때 공동주의
가 더 성공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공동주의 에피소드와 ESCS를 모두 측
정하거나, 이 두 패러다임을 결합하여 유아와 어머
니의 공동주의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접근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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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attention between infants and mothers is known to be a predictive factor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hild. Approaches to measuring joint attention, 
however, had limitations in securing both objective and naturally valid measures. The present study 
combined prior methods to obtain naturally valid and systematically comparable joint attention 
measures in both toddlers and their mothers. We presented semi-structured play setting that can 
utilize Early Social Communicative Scale and coded entire 30-minute mother-child interactions for 
initiation of joint attention (IJA) behaviors. Overall, mothers showed more IJA than their toddlers. 
Mothers with girls tended to use pointing with gaze alternation than mothers with boys. Furthermore, 
maternal education and empathic accurac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toddlers’ IJA. However, 
mothers’ personal distr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oddlers’ IJA. Also, the more the mothers 
used pointing to initiate, the better they appeared to convey word meanings non-verbally. An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oddlers’ IJA and their comprehension/production vocabulary and 
mothers’ IJA was positively linked to their 14-17-month-olds’ word comprehension. These findings 
suggest possible factors that can facilitate IJA in mother-child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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